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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품 산업은 식생활의 서구화 및 다양한 가공식품의 빠른 
발달로 큰 변화가 초래되었으며(Jun 등, 2016), 최근에는 식
생활이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편의
성 추구 등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어 간편식이나 외식에 대
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현대인의 생
활 패턴 변화는 가공식품 중 음료의 다양성과 함께 그에 따른 

소비 증가에 큰 영향을 주어, 총 수분섭취량 중 음용수 및 식품 
속 수분 등의 섭취를 제외한 기호음료의 섭취 비율이 크게 증
가되었다(Jun 등, 2016). 2019년 국민건강통계 자료(MOHW
와 KCDC, 2019)에 의하면 음료류 섭취량은 223.7 g으로 
2018년 208.4 g에 비해 식품군 중 섭취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12-29세, 50-64세의 섭취량이 전년 대비 약 30 
g 가량 증가하였다. 2019년 생산량 기준 국민 다소비 식품품
목 순위에서도 상위 10개 품목에 탄산음료류, 기타 음료,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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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construct a nutrient database that provides the mineral and ash compositions of commercial beverages, the mineral 
and ash contents in 24 kinds of commercial beverages were determined. The contents of Na, Ca, K, P, Mg, Fe, 
Mn, Zn, Cu and Cr were analyzed using 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 optical emission spectrometry, whereas 
the contents of Se, I and Mo were analyzed using ICP mass spectrometry. The reliabilities of the analytical methods 
in the analyses of minerals and ash were confirmed using a control chart. The ash content of beverages was 0.08-1.71 
g/100 g, exhibiting the highest ash content of green tea latte. The Na content of beverages differed considerably 
in the range of 2.16-141.03 mg/100 g, with yam tea and americano exhibiting the significantly highest and lowest 
amounts of Na, respectively. The lowest and highest values of the other minerals in the beverages were 2.98-130.49 
mg Ca/100 g, 17.75-272.89 mg K/100 g, 1.86-76.27 mg P/100 g and 0.75-27.43 mg Mg/100 g. The micromineral 
content showed a wide range, with the highest content in yam tea (3.20 μg Se/100 g), dalgona coffee (3.50 μg 
Mo/100 g), vanilla milk shake (21.00 μg I/100 g), and green tea latte (11.95 μg Cr/100 g). This study revealed 
reliable mineral contents in commercial beverages for use in nutritional information and food composition data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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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항목이 각각 2위, 6위, 9위로 음료류가 3개의 품목을 차지
함으로써, 식품품목 중 음료의 유통량과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tatistics Korea, 2021). 

일반적으로 음료는 차, 커피, 과일․채소음료, 탄산음료, 
두유, 발효음료 등으로 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만든 액체를 
말한다. 우리나라 음료 도매업 중 주류 도매업을 제외한 비알
코올 음료 도매업의 매출액이 2016년 5조 5천 8백억 원에서 
2019년 6조 8백억 원으로, 가공기술의 발달 및 편리성을 중
시하는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매출액이 6.4% 증가하였다
(Statistics Korea, 2021). 비알코올 음료는 다류, 커피, 과일․
채소류 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
료 및 기타 음료로 분류되어 식품기준 및 규격(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6)이 설정되어 유통 관리되고 있
다. 이처럼 음료류는 편리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에
게 매우 다양한 형태로 널리 보급되어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
만, 유통 중인 음료류에 대한 무기질의 영양성분에 대한 분석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무기질은 인체에 주요한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생명체의 
골격, 조직, 체액 등의 구성성분으로 생체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영양성분이다. 생물체나 식품에 함유되
어 있는 원소 가운데 탄소, 수소, 산소, 질소를 제외한 다른 
원소들은 모두 무기질이라 부르며, 이러한 무기질은 식품이
나 생물체를 태운 후에는 재로 회분이라 정의한다(Ji 등, 
2016).

나트륨은 생체 내에서 주로 세포외액에 존재하며, 수분과 
같이 세포외액의 삼투압을 조절하여 항상성을 유지하며, 나
트륨의 생체 내 보유로 인하여 세포외액량이 증가하면 부종과 
고혈압의 유발요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Pockering, 1980). 
최근 젊은 성인의 경우 가공식품으로 나트륨 섭취량의 30%
가 공급되어(Kim 등, 2016) 외식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을 통
한 나트륨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어(MOHW와 KCDC, 
2015), 우리나라 국민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에 대한 국가 차
원의 관리가 필요한 영양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인은 칼슘 
다음으로 체내에 많이 존재하는 무기질로서, 골격구성, 체액
의 평형 유지, 에너지 대사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다. 그러나 인은 자연식품부터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식품에 함유되어 있어 결핍증이 보이기 쉽지 않은 영양소
이다. 또한 식품첨가물로도 많이 쓰여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
하면 인의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어(Kim 등, 2012) 과잉 섭취
가 문제되기도 한다.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MOHW과 KCDC, 2016)에 따
르면 무기질 중 칼슘, 철 및 칼륨은 우리나라 국민이 부족하
게 섭취하는 영양소로, 칼슘은 만성질환, 뼈 건강 등의 질환
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섭취가 이루어져야 하나, 한국인

의 전 연령대에서 섭취가 부족한 편이다. 철은 권장섭취량과 
비교했을 때 12-29세 여성군과 15-18세 남녀 청소년에서도 
평균 필요량보다 철의 섭취율이 낮았다. 또한, 칼륨은 나트륨
의 흡수를 억제하거나 배설을 촉진하는 생리기능에 따라 나
트륨의 과잉 섭취로 유발되는 고혈압에 대한 보호 작용을 하
고, 나트륨/칼륨(Na/K) 비율을 1에 가깝게 낮추면 고혈압의 
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으나(Hwang 등, 2017), 우리나라 국
민의 칼륨 섭취량은 전 연령층에서 부족하다고 보고(MOHW
와 KCDC, 2016)되었다. 칼륨은 식품에 널리 함유되어 있으
나, 수세나 삶기 등 조리과정에서 상당량 손실되므로 가공식
품에 함유된 칼륨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이 필요한 영양소라 
할 수 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나 녹황색 채소 및 과일에 많이 함유되
어 있으나, 현대인들의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한 마그네슘 
부족증이 보고(Lee 등, 2010)되고 있고, 칼슘과 마그네슘의 
섭취비율이 4:1 이상이 되면 소화기에서의 마그네슘 흡수율
은 감소한다고 한다(Kim, 1999). 또한, 아연, 마그네슘, 구리
는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의 저해에 관여하고, 생체 내 많은 
효소들의 보조인자 또는 촉매인자로 기능하고 있는 중요한 무
기질이다(Lee 등, 2003; Park 등, 2011;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05). 망간은 골격에 존재하며, 열량 영양소인 탄수
화물, 단백질, 지질 대사에 관여하며 철 흡수를 억제하고, 칼
슘과 아연 등의 무기질의 과잉 섭취 시에는 망간의 체내 이용
률에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식품에 함유되어 있으나 흡수율
이 낮고 섭취량의 변이가 커 망간 필요량을 추정하기 어렵다
(Greger, 1998). 

한편, 미량 무기질인 셀레늄은 항산화 활성 및 암 발생 예
방 등(Jablonska 등, 2008)에 관여하며, 크롬은 포도당 내성
인자라는 작은 유기 화합물의 활성성분으로 인슐린의 보조인
자로 작용하여 정상적인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 유지 및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필수 무기질(Offenbacher 등, 1988)이다. 이
들 무기질에 대한 영양학적 중요성은 알려져 있으나, 한국인 
섭취기준 설정에 필요한 자료들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몰리브덴은 여러 효소의 보조인자로서 flavoprotein인 
xanthine oxidase와 aldehyde oxidase의 구성요소로서 퓨린 
대사에 관여하여 hypoxanthine과 xanthine에서 uric acid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Nielsen, 1996). 요오
드는 신체의 성장 및 발달에 관여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필수 
구성 성분으로(Paul 등, 1988) 요오드의 섭취가 부족하면 갑
상선종, 크레틴병, 갑상선암 등을 초래할 수 있고, 반면 과다
하게 섭취하면 갑상선염, 갑상선종,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및 
저하증 등을 초래할 수 있다(Pennington, 1990). 이런 미량무
기질의 중요성에 비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음료류에 대
한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 및 요오드 함량에 대한 보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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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신진대사나 성장에 필수영양소인 무기질은 인체에

서 필요한 양은 아주 적지만, 부족하게 되면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또한 과다 섭취하면 부작
용을 초래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우리가 평소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무기질의 함량에 대한 정보 제공은 건
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가 흔히 섭취하고 있는 시판 음료류 
24종에 함유되어 있는 13종의 무기질인 Na, Ca, K, P, Mg, 
Fe, Mn, Zn, Cu, Se, Mo, I, Cr 및 회분 함량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여 이들 영양소 성분에 대한 올바른 이
해를 돕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마
련하고자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국가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DB) 구축을 위하여 국내에서 선호도와 섭취빈도가 높은 24
종의 음료류(Table 1)를 실험에 사용하였고, 시료는 숙명여자
대학교 NLS 센터에서 균질 상태로 조제한 다음, -20℃ 이하
의 냉동 상태로 배송되었다. 시료는 제공받은 직후 -20℃의 
냉동상태로 보관하면서 실험하기 전에 냉장고로 옮겨 24시
간 해동한 다음 회분 및 무기질의 함량 분석에 사용하였다. 
무기질의 표준시약은 AccuStandard Inc.(New Haven, CT, 
USA) 또는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에서 구
입하여 사용하였고, 추출에 사용된 용매는 normal-grade, 기
기분석 시 사용된 용매는 분석용 특급 시약인 Sigma-Aldrich 
Co.을 사용하였다.

무기질 분석

무기질 함량은 균질화한 시료 일정량(약 0.3-0.5 g)을 
microwave 분해용기(100 mL)에 취하여 질산(70%) 8.0 mL
와 H2O2 2 mL를 가한 후, Microwave Digestion System 
(MARS6, CEM Co., Matthews, NC, USA)을 이용하여 1시
간 이상 완전히 분해하였다. 이 분해물을 50 mL로 정용하
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한편, 요오드는 시료 약 0.3 g을 
microwave 분해용기에 넣은 다음 초순수 4.5 mL와 25% 
TMAH (tetramethyl ammounium hydroxide) 1 mL를 넣어 
뚜껑을 닫고 90℃에서 3시간 동안 방치한 후 초순수 50 mL
로 정용하였다(FDA Elementary Analysis Manual, 2017). 이
때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입자가 남아 있는 경우 3,000 rpm
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사용하였다. 정용한 
시험용액은 적당량 희석하여 Na, K, Ca, P, Mg, Fe, Zn, Cu, 

Mn 및 Cr은 ICP-OES(Optima 7000DV, Perkin-Elmer, 
Shelton, CT, USA)로, 그리고 Mo, I 및 Se은 ICP-MS 
(NexION300D, Perkin-Elmer)로 분석하였으며, 그 조건은 
Table 2와 같다. 무기질의 정량 분석을 위하여 각각의 무기질 
standard(≥99.0%, AccuStandard Inc. New Haven, CT, 
USA)는 2% 질산으로 희석하여 0.1, 1, 5, 10, 50, 100 mg/kg
의 농도별로 분석하여 검량선을 작성하고, I, Mo, Se은 1-50 
µg/kg의 농도에서 검량선을 작성하여 각 시료의 무기질 함량
을 환산하였다. 

Table 1. Ash contents in 24 kinds of commercial beverages 

Samples (number) Ash content (g/100 g)1)

Americano (6) 0.15±0.01o

Cappuccino (6) 1.04±0.02e

Cafe mocha (6) 1.34±0.01c

Dalgona coffee (6) 0.67±0.00h

Cafe latte (6) 0.67±0.01h

Vanilla latte (6) 0.69±0.01h

Green tea latte (6) 1.71±0.06a

Caramel macchiato (6) 1.29±0.04d

Vanilla milk shake (6) 0.59±0.01ij

Almond milk (1) 0.55±0.01jk

Fresh strawberry milk (6) 1.39±0.02b

Taro milk tea (6) 0.52±0.03k

Black milk tea (6) 0.38±0.03l

Brown sugar milk tea (6) 0.78±0.03g

Chocolate milk tea (6) 0.89±0.08f

Detox juice (6) 0.33±0.01m

Carrot juice (6) 0.27±0.01n

Noni juice (1) 0.62±0.03i

Apple carrot juice (6) 0.32±0.04m

Strawberry banana juice (6) 0.53±0.04k

Mango banana juice (6) 0.34±0.00m

Sweet pumpkin sikhye (1) 0.12±0.00op

Yam tea (1) 0.61±0.03i

Burdock tea (1) 0.08±0.00p

1)Al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a-p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 

Duncan’s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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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분 분석

회분 함량은 직접 회화법으로 시료를 항량시킨 회화 도가
니에 담은 후 전기로(J-FM3, Jisico, Seoul, Korea)에서 예비 
탄화시킨 다음, 550-600℃의 회화로에서 시료 전체가 회백색
으로 되도록 12시간 이상 회화시켰다. 회화 후 200℃로 식힌 
다음 데시케이터에서 방냉하고, 항량을 구하여 시료 무게에 
대한 백분율로 회분 함량을 나타내었다.

분석품질관리

무기질의 내부 분석품질관리는 분석품질관리도표(Quality 
Control chart, QC 차트)를 통해 매회 분석 값에 대한 신뢰도
를 확인하였다. 분석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료로 시판조제
분유(Imperial Deream XO, Namyang, Seoul, Korea)를 활용
하였다. 매 분석때마다 3반복씩 분석을 진행하여 각각의 평
균값을 제시하고, 관리상한선(Upper Control Line, UCL)과 
관리하한선(Lower Control Line, LCL)을 설정하였으며, 조치
상한선(Upper Action Line, UAL)과 조치하한선(Lower Action 
Line, LAL)을 설정하였다. 관리상한선과 관리하한선은 분석 
값의 평균값에 2배의 편차 값을 더한 값이며, 조치상한성과 
조치하한선은 분석 값의 평균값에 3배의 편차 값을 더한 값
을 이용하였다. 또한 참값을 아는 인증표준물질 SRM 
1869(Infant/Adult Nutritional Formula II)을 이용하여 회수
율 및 정확성을 검증하여 분석 품질을 확인하였다. 

검출한계(LOD)와 정량한계(LOQ)

본 실험에서 얻어진 ICP chromatogram으로부터 각 분석
물질 주변 peak의 신호/잡음(signal/noise, S/N)의 비율이 3.3에 

해당하는 각각의 농도를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로 
하였으며, S/N 비 10에 해당하는 각각의 농도를 정량한계
(limit of quantitation, LOQ)로 계산하였다.

통계처리

각 무기질 및 회분의 실험 결과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PSS, Version 25.0, SPSS Inc., IBM,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mean±SD)
를 구하였으며, 각 집단 간 평균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one way-ANOVA 및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적용하
였다. 결과에 대한 검증은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무기질 및 회분 분석을 위한 내부 분석품질관리

무기질 및 회분 분석 값의 품질관리를 위해 분석품질관리
도표(QC 차트)를 작성하여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
하였다(Fig. 1). 시판조제 분유를 10회 이상 반복하여 13종의 
무기질 및 회분을 분석하여, 그중 나트륨은 179.74 mg/100 
g, 칼슘 643.66 mg/100 g, 칼륨 687.03 mg/100 g, 인 396.95 
mg/100 g, 마그네슘 60.62 mg/100 g의 표준 값을 얻었고, 또한 
철 7,405.78 µg/100 g, 망간 133.87 µg/100 g, 아연 3,952.25 
µg/100 g, 구리 327.57 µg/100 g, 셀레늄 34.62 µg/100 g, 몰
리브덴 16.87 µg/100 g, 요오드 124.70 µg/100 g, 크롬 15.38 
µg/100 g 그리고 회분에서 3.17 g/100 g의 표준 값을 얻었다. 
이들 표준 값을 활용하여 내부분석 품질을 검토한 결과, 13종
의 무기질 및 회분 성분의 분석 값이 모두 관리 상하한선에 

Table 2. ICP-OES and ICP-MS conditions for the determination of minerals

Description
ICP-OES ICP-MS 

Na, K, Ca, P, Mg, Fe, Zn, Cu, Mn, Cr Se, Mo, I 

Gas Argon

Wavelength (nm) 213-767

Nebulizer gas flow (L/min) 0.6 0.93

Plasma gas flow (L/min) 15 20

Auxiliary gas flow (L/min) 0.2 1.2

RF power (watts) 1,500 1,500

Viewing distance 15.0 -

Plasma view type Radial Axial -

Spray chamber type Cyclonic chamber

Nebulizer Peek Mira mist Nebulizer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제28권 제6호 (2021)762

Fig. 1. Quality control charts of 13 minerals and ash analysis using an infant formular. 
mean+2D, upper control line; mean-2D, lower control line; mean+3D, upper action line; and mean-3D, lower act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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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시료를 분석하는 동안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
하였다. 

그리고 13종 무기질에 대한 LOD 및 LOQ는 Table 2와 같
았으며, 인증표준물질(SRM 1869)을 이용하여 무기질의 회수
율 및 정확성을 검증한 결과는 미국국립표준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서 제시하는 
13종의 무기질 인증 값과 비교하였을 때, 97.7-105.0%의 회
수율과 RSD가 0.1-3.4%로 나타내어 분석에 대한 높은 정확
성을 확인하였다(Table 3).

시판 음료류의 회분 함량

24종의 음료류에 함유된 회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이, 음료류의 회분 함량은 0.08-1.71 g/100 g으로 시료
에 따라 함량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음료류 중 그린티라떼, 
생딸기우유, 카페라떼 순으로 높은 회분 함량을 보였고, 특히 
그린티라떼에서 1.71±0.06 g/100 g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
은 회분 값을 나타내었다. 음료류 중 그린티라떼는 칼륨, 마
그네슘, 구리, 철, 크롬 함량이 다른 음료류에 비해 유의적으
로 높았으며, 그 외 무기질들도 비교적 높은 함량을 나타내어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회분 함량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리고 우엉차, 단호박식혜 및 아메리카노에서 0.08-0.15 g/100 
g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회분 함량을 나타내었다.

시판 음료류의 무기질 함량

국내에서 제조되어 유통․소비되는 24종의 시판 음료류에 

함유된 13종의 무기질인 나트륨, 칼슘, 칼륨, 인, 마그네슘, 
철, 망간, 아연, 구리, 셀레늄, 몰리브덴, 요오드 및 크롬의 함
량을 분석하였다. 

먼저 Table 4에서 나타낸 것처럼 24종의 시판 음료류에 함
유된 다량무기질 중 나트륨 함량은 2.16-141.03 mg/100 g으
로 시료 간의 함량 차이가 매우 컸으며, 그중 음료류 중 마차
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141.03±0.64 mg/100 g의 함량을 
보였고, 아몬드우유 56.59±0.84 mg/100 g 및 흑당밀크티 
55.18±0.62 mg/100 g으로 높은 나트륨 함량을 보였다. 반면, 
아메리카노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2.16±0.09 mg/100 g
의 나트륨 함량을 나타내었고, 단호박식혜 5.55±0.28 mg/100 
g 및 우엉차 8.70±0.01 mg/100 g에서도 유의적으로 낮은 나
트륨 함량을 보였으며, 그 외 음료들에서도 10.55-50.76 
mg/100 g 정도의 나트륨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차류의 나
트륨 함량이 6.7±6.6 mg/100 g이었다는 보고(Lee 등, 2010)
와 비교해서 아메리카노와 단호박식혜를 제외한 다른 음료류
에서는 더 높은 나트륨 함량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나트륨
의 1일 충분 섭취량은 1,500 mg으로, 일상적인 식생활에 의
해서 보편적으로 많이 섭취되고 있다. 따라서 분석한 시판 음
료류 24종 모두 주요 식사가 아닌 기호식품으로 여겨져 나트
륨의 1일 충분 섭취량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마차에서 100 
g당 141.03±0.64 mg의 가장 높은 나트륨 함량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마차 섭취 시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시판 음료류의 칼슘 함량은 2.98-130.49 mg/100 g으로 시
료에 따른 칼슘 함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아몬드우유는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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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130.49±2.11 mg/100 g의 칼슘 함량을 
나타내었고, 카라멜마키아토 101.75±9.65 mg/100 g, 바닐라
밀크세이크 98.18±1.00 mg/100 g으로 유의적으로 높은 칼슘 
함량을 나타내었다. 특히 아몬드우유처럼, 우유가 함유된 음
료인 카라멜마키아토, 바닐라밀크세이크에서 높은 칼슘 함량
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엉차(2.98±0.14 mg/100 
g), 단호박식혜(3.53±0.07 mg/100 g), 아메리카노(5.11±0.54 
mg/100 g) 및 마차(6.91±0.30 mg/100 g)에서 유의적으로 가
장 낮은 칼슘 함량을 보였다. 증숙 건조시켜 제조한 우엉차 
내 칼슘 함량이 255.96 mg/100 g이라는 보고(Hwang 등, 
2019)와 비교해서 우엉차 내 칼슘 함량이 2.98±0.14 mg/100 
g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우엉을 9번 건조 및 
증숙하는 과정을 통해 영양성분이 농축되어 칼슘 함량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인스턴트식품 및 기타 가
공식품의 다량 섭취로 칼슘의 부족 현상이 뚜렷하여 칼슘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한국인 19-64세 성인 남녀의 칼슘 권
장섭취량은 남녀 각각 800 mg/day, 700 mg/day로(Hwang 등, 
2019), 음료류 중 가장 칼슘 함량이 높은 아몬드우유 100 g을 
섭취하면 17% 정도의 칼슘 공급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24종 음료류 내 칼륨 함량은 17.75-272.89 mg/100 g으로 13
종의 무기질 중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시료 간의 칼륨 

함량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중 100 g당 초콜릿밀크티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272.89±2.91 mg의 칼륨이 함유되었으
며, 그린티라떼 202.62±21.63 mg 및 카페라떼 196.77±2.90 
mg으로 유의적으로 높은 칼륨 함량을 나타내었다. 반면, 우
엉차, 단호박식혜에서 17.75-26.97 mg/100 g으로 유의적으
로 가장 낮은 칼륨 함량을 나타내었다. 칼륨은 소변 중 칼슘 
배설을 감소시켜 식사 중 나트륨/칼륨(Na/K)의 비율이 감소하
면 요로 칼슘 배설량이 감소하고, 이때 각각의 무기질보다는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혈압과 관련성이 더 높다(Institute of 
Medicine, 1997; Stamler와 Cirillo, 1997). 또한, 나트륨/칼륨 
비율을 1에 가까이 맞추면 고혈압의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이
라는 보고(Morris와 Sebastian, 1995)와 비교해서, 음료류의 
나트륨/칼륨 비율을 계산해보면 대부분의 시료에서 1 미만의 
낮은 나트륨/칼륨 비율을 보인 반면, 마차의 경우에는 나트륨
/칼륨 비율이 1.8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마차의 다량 
섭취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음료류의 인 함량은 1.86-76.27 mg/100 g이었고, 그중 100 
g 당 바닐라밀크세이크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76.27±2.97 
mg의 인 함량을 보이고, 카페라떼 73.34±1.29 mg, 흑당밀크
티 71.22±0.33 mg으로 유의적으로 높은 인 함량을 나타내었
다. 반면 우엉차(1.86±0.09 mg/100 g), 단호박식혜(2.42±0.07 

Table 3. The LOD and LOQ of minerals, and accuracy of mineral contents for SRM 1869 (Infant/Adult Nutritional Formula II)

Component LOD
(µg/100 g)1)

LOQ
(µg/100 g)2)

Reference value 
(mg/kg)3)

Analysis value 
(mg/kg)4)

Recovery
(%)

RSD 
 (%)5)

Na 2.84 9.47 1,877±53 1,860.07±26.85  99.1±1.4 1.4

Ca 2.63 8.77 4,560±130 4,641.41±62.72 101.8±1.4 1.4

K 1.43 4.75 7,560±110 7,554.27±43.09  99.9±0.6 0.6

P 1.01 3.35 4,186±57 4,235.11±4.74 101.2±0.1 0.1

Mg 3.36 1.12  947±10  942.89±3.98  99.6±0.4 0.4

Fe 0.30 1.00 164.7±3.7  166.33±1.25 101.0±0.8 0.8

Mn 0.12 0.39 46.0±1.6   44.93±0.34  97.7±0.7 0.8

Zn 0.35 1.16 144.0±3.2  142.25±1.50  98.8±1.0 1.1

Cu 0.37 1.24 19.00±0.38    4.93±0.02 101.0±0.4 0.4

Se 0.20 0.67 0.806±0.083    0.85±0.02 105.0±2.3 2.2

Mo 0.06 0.20 1.612±0.047    1.64±0.01 101.5±0.7 0.7

I 0.01 0.02 1.28±0.15    1.31±0.01 102.2±1.0 1.0

Cr 0.52 1.74 0.859±0.066    0.86±0.03 100.4±3.4 3.4
1)LOD, limit of detection.
2)LOQ, limit of quantitation.
3)Reference value indicates the mineral contents of SRM 1869 provided by NIST as the certificate value.
4)The values are mean±SD of 3 replications.
5)RSD, relative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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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100 g), 아메리카노(4.00±0.31 mg/100 g)는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인 함량을 나타내었다. 초콜릿음료의 인 함량이 
224.9 mg/L이라는 보고(Kim 등, 2012)와 비교할 때 초콜릿
밀크티에서 69.40±0.39 mg/100 g으로 더 낮은 인 함량을 나
타냄을 알 수 있었다. 칼슘과 인의 섭취량의 비가 1:1일 때 
가장 이용률이 높아 인의 권장량은 칼슘과 동일하게 남녀 각
각 800 mg/day, 700 mg/day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의 인 섭취량은 1일 600-1,500 mg으로 칼슘 섭취량에 
비해 높아 대략 1:1.5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음료류 중 대부분
은 칼슘과 인의 함량이 0.91-1.5의 비율로 권장량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었고, 노니주스에서 5.74, 아몬드우유에서 11.12
의 비율로 칼슘에 비해 인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즉 인의 
다량 섭취는 체내 칼슘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철, 구리, 아
연의 흡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Haek 등, 1988; 

Table 4. Macromineral contents in commercial beverages  

Samples (number)
Content (mg/100 g)1)

Na Ca　 K P Mg

Americano (6)   2.16±0.09 5.11±0.54m  60.50±1.21j  4.00±0.31m  5.10±0.16k

Cappuccino (6)  33.48±2.78d 78.13±6.28e 142.72±11.46f 57.68±4.63f 10.16±0.93f

Cafe mocha (6)  29.27±1.29e 91.00±6.95d 121.21±5.38g 66.76±2.66de  9.11±0.45gh

Dalgona coffee (6)  49.50±0.79c 91.11±3.68d 178.42±0.81de 69.88±1.93bcd 12.64±0.19e

Cafe latte (6)  29.83±0.08e 90.53±0.44d 196.77±2.90bc 73.34±1.29ab 13.96±0.10d

Vanilla latte (6)  34.48±0.50d 90.39±1.30d 186.84±1.00cd 70.93±1.23bcd 12.32±0.16e

Green tea latte (6)  29.00±3.23e 79.18±7.77e 202.62±21.63b 64.56±6.01e 17.82±1.88c

Caramel macchiato (6)  28.51±2.38e 101.75±9.65b 176.65±14.71de 69.06±4.75cd 12.25±0.38e

Vanilla milk shake (6)  50.76±0.33c 98.18±1.00bc 113.65±0.62g 76.27±2.97a  9.23±0.18gh

Almond milk (1)  56.59±0.84b 130.49±2.11a  64.71±0.99j 11.73±0.17kl  6.66±0.06j

Fresh strawberry milk (6)  22.62±1.82f 70.61±6.52f  99.55±8.53h 50.54±5.31g  7.72±0.66i

Taro milk tea (6)  17.51±0.44g 29.97±0.99i  98.62±1.25h 55.19±0.56f  0.75±0.02n

Black milk tea (6)  14.55±0.01h 31.60±0.31i  81.96±0.33i 35.81±0.26h  4.02±0.15l

Brown sugar milk tea (6)  55.18±0.62b 92.80±0.49cd 143.56±1.24f 71.22±0.33bc 10.48±0.05f

Chocolate milk tea (6)  11.79±0.08i 11.31±0.22lm 272.89±2.91a 69.40±0.39bcd 22.54±0.32b

Detox juice (6)  10.55±0.37ij 12.38±0.57kl 148.32±0.44f 13.60±0.49k  8.81±0.05h

Carrot juice (6)  29.16±0.42e 15.70±0.32jk  93.61±0.73h 11.79±0.09kl  5.04±0.05k

Noni juice (1)  17.62±0.42g 51.62±1.21g 174.35±2.22e  8.99±0.14l 27.43±0.31a

Apple carrot juice (6)  14.66±0.22h 8.25±0.02lm  82.12±0.59i  8.69±0.12l  3.84±0.02l

Strawberry banana juice (6)  13.87±0.12h 40.34±0.44h 148.52±0.49f 36.86±0.48h 12.27±0.12e

Mango banana juice (6)  14.60±0.27h 20.37±0.12j 121.81±0.85g 20.86±0.28j  9.91±0.19fg

Sweet pumpkin sikhye (1)   5.55±0.28k 3.53±0.07m  26.97±0.49k  2.42±0.07m  1.58±0.06m

Yam tea (1) 141.03±0.64a 6.91±0.30lm  78.20±2.48i 27.14±1.01i  2.19±0.07m

Burdock tea (1)   8.70±0.01j 2.98±0.14m  17.75±0.83k  1.86±0.09m  1.60±0.08m

1)Al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a-n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 Duncan’s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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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chessner 등, 1978)되고 있으므로, 인과 칼슘 함량의 차가 
큰 이들 음료류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음료류의 마그네슘 함량은 0.75-27.43 mg/100 g으로 다량
무기질 중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그 중 100 g 당 노
니주스는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27.43±0.31 mg의 마그네슘 
함량을 보이고, 초콜릿밀크티는 22.54±0.32 mg의 유의적으
로 높은 마그네슘 함량을 나타내었다. 반면, 타로밀크티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0.75±0.02 mg/100 g의 마그네슘 함량을 
보이고, 단호박식혜 1.58±0.06 mg/100 g 및 우엉차 1.60±0.08 
mg/100 g으로 유의적으로 낮은 마그네슘 함량을 나타내었다.

또한 커피음료류 중 카페라떼, 달고나커피, 바닐라라떼, 카
푸치노, 카페모카, 그린티라떼, 카라멜마끼아토는 다른 음료
들에 비해 나트륨, 칼슘, 칼륨, 인, 마그네슘 함량이 유의적으
로 높게 나타난 반면, 아메리카노는 나트륨, 칼슘, 칼륨, 인, 
마그네슘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낮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음료류의 미량무기질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
와 같이, 먼저 음료류의 철 함량은 0.00-1,732.60 µg/100 g으
로 음료 종류에 따라 함량 차이를 보였다. 달고나커피, 카페라
떼, 바닐라밀크세이크, 타로밀크티, 블랙밀크티 및 우엉차에서
는 철이 함유되지 않았고, 반면 초콜릿밀크티는 1,732.60±35.29 
µg/100 g의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철 함량을 보였으며, 노니

Table 5. Micromineral contents in commercial beverages

Samples (number)
Content (µg/100 g)1)

Fe Mn Zn Cu

Americano (6)  36.17±2.95g  24.53±0.36jkl  17.92±1.46ij  12.53±0.78hij

Cappuccino (6)  10.74±1.35h  21.03±2.34klm 118.17±9.51f   3.02±0.50kl

Cafe mocha (6)  70.29±9.96fgh 817.21±24.66a 168.16±7.87e   2.67±0.13kl

Dalgona coffee (6) ND2)  26.30±0.32jk 311.36±15.52c  15.91±2.10ghi

Cafe latte (6)   0.00±0.00h  29.03±0.76jk 321.62±5.91c  12.06±0.99ij

Vanilla latte (6)  59.39±2.80fgh  28.96±0.60jk 290.20±4.76d  12.02±0.94ij

Green tea latte (6) 839.54±206.69c 110.13±13.88f 171.64±18.12e  54.71±5.90b

Caramel macchiato (6)  22.23±1.84h   3.82±0.19no 163.13±13.59e   4.76±0.42k

Vanilla milk shake (6) ND ND 318.21±7.34c  26.69±2.63de

Almond milk (1) 121.14±6.18ef  58.65±1.48hi  65.78±1.32h  21.93±0.79f

Fresh strawberry milk (6)  68.64±5.94fgh  66.06±6.65gh  95.89±8.22g   4.43±0.42k

Taro milk tea (6) ND ND  33.01±1.79i  17.50±2.01g

Black milk tea (6) ND 104.36±1.14f  82.65±12.40gh  16.47±0.26gh

Brown sugar milk tea (6) 187.92±24.21e  14.28±0.73lmn 286.66±5.77d  17.62±0.67g

Chocolate milk tea (6) 1,732.60±35.29a 215.19±8.61c 284.35±3.65d 181.49±2.09a

Detox juice (6)  55.16±8.02fgh  71.62±0.42g  87.29±10.17gh  39.44±4.40c

Carrot juice (6) 114.36±21.26efg  54.24±4.56i  88.31±5.63gh  29.71±4.89d

Noni juice (1) 1,395.02±15.36b 455.24±9.52b ND ND

Apple carrot juice (6)  79.41±0.58fgh  34.72±1.03j   8.32±1.99j  15.86±0.71ghi

Strawberry banana juice (6) 172.26±6.61e 177.32±2.91e 166.75±5.77e  23.47±2.34ef

Mango banana juice (6)  34.08±4.25gh 113.74±0.55f 137.50±12.25f  43.68±3.79c

Sweet pumpkin sikhye (1)  46.49±1.55fgh  10.17±0.08mno ND   3.65±0.12kl

Yam tea (1) 530.45±14.26d  11.48±0.25mno 356.52±11.43b   1.27±0.02kl

Burdock tea (1) ND 193.06±6.58d 1,207.67±48.35a  41.00±2.2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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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 1,395.02±15.36 µg/100 g, 그린티라떼 839.54±206.69 
µg/100 g에서도 유의적으로 높은 철 함량을 나타내었다. 우
리나라 19-49세 성인의 철 1일 권장섭취량은 남녀 각각 10 
mg, 14 mg으로(Hwang 등, 2019), 24종 음료류는 1일 권장섭
취량에 비해서 철 함유량이 아주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음료류의 망간 함량은 0.00-817.21 µg/100 g으로, 그 중 바
닐라밀크세이크, 타로밀크티, 카라멜마키아토는 망간이 함유
되지 않았으며, 반면 카페모카에서 817.21±24.66 µg/100 g으

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망간 함량을 나타내었고, 455.24± 
9.52 µg/100 g 및 초콜릿밀크티 215.19±8.61 µg/100 g에서도 
유의적으로 높은 망간 함량을 나타내었다. 망간은 다양한 식품
에 함유되어 있으나, 식이로 섭취한 망간의 1-3% 정도가 흡수
되고, 성인의 경우 흡수된 망간 보유율도 1-3%로 낮고(Mena, 
1981), 또한 망간은 철의 흡수를 억제하며, 칼슘, 아연 등과 
같은 무기질의 과잉 섭취 시 망간의 체내 이용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Sandström 등, 1987)고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

(continued)

Samples (number)
Content (µg/100 g)1)

Se Mo I Cr

Americano (6) ND2) 0.32±0.02p  0.32±0.037mn ND

Cappuccino (6)  5.63±0.02d 1.93±0.01h 14.44±0.30f  5.36±0.40g

Cafe mocha (6)  4.87±0.01e 2.24±0.01f 16.08±0.28e  7.11±0.32de

Dalgona coffee (6)  5.60±0.61d 3.50±0.08a 18.39±0.42bc ND

Cafe latte (6)  3.82±0.63f 3.17±0.07b 17.88±0.67c ND

Vanilla latte (6)  3.90±0.08f 3.24±0.04b 18.73±0.27b ND

Green tea latte (6)  4.84±0.03e 2.13±0.01g 17.01±0.14d 11.95±0.92a

Caramel macchiato (6)  8.43±0.03b 2.36±0.01e 14.13±0.07f  8.86±0.74c

Vanilla milk shake (6)  6.22±0.23c 3.42±0.16a 21.00±0.28a ND

Almond milk (1)  0.80±0.16h 0.82±0.03m  1.11±0.30m ND

Fresh strawberry milk (6)  4.83±0.02e 2.63±0.01d 12.39±0.19g  7.28±0.62d

Taro milk tea (6) ND 0.34±0.02op  6.69±0.41i  1.11±0.14i

Black milk tea (6)  0.12±0.02i 0.01±0.00q  2.56±0.19l ND

Brown sugar milk tea (6)  3.95±0.66f 2.74±0.14c  2.64±0.18l  1.86±0.15h

Chocolate milk tea (6)  1.21±0.22h 1.78±0.06i 11.45±0.88h  4.97±0.38g

Detox juice (6)  0.29±0.08i 1.87±0.08hi  0.15±0.05n ND

Carrot juice (6)  0.25±0.04i 0.43±0.04o ND  9.85±0.07b

Noni juice (1)  5.44±0.27d 1.58±0.08j  3.93±0.03k  6.38±1.22f

Apple carrot juice (6) ND 0.97±0.02l ND ND

Strawberry banana juice (6) ND 3.24±0.07b ND  6.45±0.43ef

Mango banana juice (6)  1.06±0.12h 2.08±0.05g  2.62±0.26l ND

Sweet pumpkin sikhye (1)  2.55±0.09g 0.63±0.00n  0.63±0.02mn  1.82±0.06hi

Yam tea (1) 13.20±0.42a 1.45±0.01k  4.89±0.16j  1.71±0.06hi

Burdock tea (1)  5.49±0.26d ND  0.57±0.02mn  1.33±0.06hi

1)Al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2)ND, not detected.
a-q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 Duncan’s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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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식품에 대한 망간 함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한 
편이므로, 시판 음료류의 망간 함량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24종의 음료류 중 우엉차에서 1,207.67±48.35 µg/100 
g의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아연 함량을 나타내었고, 노니주
스, 단호박식혜에서는 아연 함량이 검출되지 않았고, 아메리
카노, 해독주스, 당근주스 및 사과당근주스에서는 8.32-17.92 
µg/100 g의 유의적으로 아주 낮은 아연 함량을, 그 외 음료류
에서도 33.01-356.52 µg/100 g의 낮은 아연 함량을 나타내었
다. 19-49세 성인 남녀의 아연 1일 권장섭취량은 각각 10 mg 
및 8 mg으로(Hwang 등, 2019), 24종 음료류는 1일 권장섭취
량에 비해서 아연 함유량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음료류의 구리 함량은 초콜릿밀크티에서만 181.49±2.09 
µg/100 g의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노니주스, 마
차, 단호박식혜, 카푸치노, 카페모카, 카라멜마끼아토, 생딸기
우유에서 구리 함량이 0.00-4.76 µg/100 g의 유의적으로 낮
은 값을 나타내었고, 그 외 음료류에서도 12.02-43.68 µg/100 
g으로 구리 함량이 아주 낮게 함유됨을 확인하였다. 우리나
라 성인 남녀의 구리의 권장섭취량은 1일 0.8 mg으로, 24종 
음료류는 1일 권장섭취량에 비해서 구리 함유량이 아주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음료류의 셀레늄 함량은 0.00-13.20 µg/100 g으로 음
료 종류에 따라 큰 함량 차이를 보였다. 음료류 중 마차에서 
셀레늄 함량이 13.20±0.42 µg/100 g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
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카라멜마끼아토에서 8.43±0.03 µg/100 
g의 유의적으로 높은 셀레늄 함량을 나타낸 반면, 아메리카
노, 타로밀크티, 사과당근주스, 생딸기우유에서는 셀레늄이 
함유되지 않았으며, 그 외 음료류에서는 0.12-6.22 µg/100 g의 
낮은 셀레늄 함량을 나타내었다. 특히 마차는 다른 음료류에 
비해 가장 높은 셀레늄을 함유함을 알 수 있었다. 셀레늄은 글
루타티온 과산화효소의 구성성분으로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
으며(Ji 등, 2016), 폐암, 간암, 전립선암 등과 같은 암 발생 억
제 및 암 예방 효과가 있는 미량 무기질이다(Duffield-Lillico 
등, 2003; Rayman, 2005). 셀레늄의 영양학적 중요성이 알려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양섭취기준 설정에 필
요한 database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우리나라에서 널리 소비
되고 있는 음료류에 함유된 셀레늄의 함량에 대한 자료제공
은 매우 의미있다고 사료되었다. 

음료류의 몰리브덴 함량은 0.00-3.50 µg/100 g으로 비교적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그 중 달고나커피 및 바닐라밀크세
이크에서 각 3.50±0.08 µg/100 g, 3.42±0.16 µg/100 g의 유
의적으로 가장 높은 몰리브덴 함량을 나타내었고, 바닐라라떼
와 딸기바나나주스에서도 각 3.24±0.04 µg/100 g, 3.24±0.07 
µg/100 g으로 유의적으로 높은 몰리브덴 함량을 나타내었다. 

반면, 우엉차, 블랙밀크티는 몰리브덴이 거의 함유되지 않았
으며, 아메리카노, 타로밀크티, 당근주스, 단호박식혜, 아몬드
우유, 사과당근주스에서도 0.32-0.97 µg/100 g의 아주 낮은 
몰리브덴 함량을 나타내었다. 몰리브덴은 전 세계적으로 자
연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인체 내 요산(uric acid) 생성 과
정에 관여하는 필수 금속으로 알려져 있으며(Park 등, 1990), 
몰리브덴의 권장섭취량은 보통 19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25 
µg/day로 24종 음료류는 1일 권장섭취량에 비해서는 몰리브
덴 함유량이 아주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음료류 중 요오드의 함량은 0.00-21.00 µg/100 g으로, 바
닐라밀크세이크에서 21.00±0.28 µg/100 g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요오드 함량을 보였고, 당근주스, 사과당근주스, 
딸기바나나주스에서는 요오드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아메리
카노, 해독주스, 우엉차에서 0.15-0.57 µg/100 g로 유의적으
로 낮은 요오드 함량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성인의 요오드 상
한 섭취량은 2.2 mg/day로(Lee와 Min, 2011), 24종의 음료류 
모두 요오드 상한 섭취량보다 낮게 함유됨을 알 수 있었다.

24종 음료류의 크롬 함량은 0.00-11.95 µg/100 g으로, 그
린티라떼에서 11.95±0.92 µg/100 g의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크롬 함유랑을 보였으며, 아몬드우유, 카페라떼, 달고나커피, 
바닐라라떼, 아메리카노, 망고바나나주스, 바닐라밀크세이크, 
해독주스는 크롬이 확인되지 않았고, 단호박식혜, 마차, 우엉
차, 타로밀크티, 흑당밀크티에서는 1.11-1.86 µg/100 g의 아
주 낮은 크롬 함유량을 나타내었다. 크롬의 1일 섭취량은 남
성 35 µg/day, 여성 25 µg/day로(Park 등, 2010), 24종 음료
류는 1일 섭취량보다 적은 크롬 함량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4종의 음료내 총 무기질 함량이 0.03-0.44 g/100 g으
로, 우엉차, 단호박식혜, 레몬청차, 아메리카노에서 0.03-0.08 
g/100 g의 아주 낮은 총 무기질 함량을 보였고, 바닐라라떼, 달
고나커피, 까페라떼, 카라멜마끼아토, 그린티라떼에서 0.40-0.44 
g/100 g으로 가장 높은 총 무기질 함량을 나타내었다. 우리나
라 1일 음료류 섭취량이 223.7 g으로(MOHW와 KCDC, 2019), 
시판 음료류 1잔 기준을 350 mL로 환산해 보면 아메리카노 
1잔에 0.28 g의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바닐라라떼, 까
페라떼 및 그린티라떼 1잔에는 1.40-1.54 g의 무기질이 함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음료 제품의 빈번한 
섭취나 다른 음료류와의 과잉 섭취는 무기질뿐만 아니라, 다
른 영양소의 하루 필요 섭취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
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있는 24종의 음
료류에 대한 다량 및 미량무기질 함량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음료류 내 미량 무기질로서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 및 요오드 함량에 대한 정보 자체가 거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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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실정이므로 국가 영양성분 database 구축을 위한 기본 
자료 제공으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24종 시판 음료류의 무기질 및 회분 함량을 
분석하였고, 무기질 중 Na, Ca, K, P, Mg, Fe, Mn, Zn, Cu 
및 Cr은 ICP-OES로, Se, I 및 Mo은 ICP-MS로 분석하였다. 
무기질과 회분 분석에 대한 분석방법의 신뢰도는 control 
chart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음료류의 회분 함량은 0.08- 
1.71 g/100 g이었으며, 특히 그린티라떼는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회분 값을 보였다. 음료류의 나트륨 함량은 2.16-141.03 
mg/100 g으로, 마차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
고, 아메리카노는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나트륨 함량을 나타
내었다. 음료류에서 칼슘 함량은 2.98-130.49 mg/100 g, 칼륨 
함량은 17.75-272.89 mg/100 g, 인 함량은 1.86-76.27 mg/100 
g, 마그네슘 함량은 0.75-27.43 mg/100 g이었다. 또한, 음료
류에 함유된 철(0.00-1,732.60 µg/100 g), 망간(0.00-817.21 
µg/100 g), 아연 (0.00-1,207.67 µg/100 g), 구리(0.00-181.49 
µg/100 g), 셀레늄(0.00-13.20 µg/100 g), 몰리브덴(0.00-3.50 
µg/100 g), 요오드(0.00-21.00 µg/100 g) 및 크롬(0-11.95 
µg/100 g) 함량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유
통되는 음료류에 대한 다량 및 미량의 무기질 및 회분 함량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가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구
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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